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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V(첨단안전자동차)의 기술 동향 및 개발 현황 

전황수* 이진우** 

ASV(Advanced Safety Vehicle; 첨단안전차량)는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지능형 안

전기술을 차량에 적용하여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인공지능형 첨단 안전차량이다. 차

량의 핵심 모듈 및 시스템의 지능화와 도로-차량 운영기술의 연계를 통해 차량 안전도 향상과 사고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기계공학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자동차에 전자, 제어공학을 접목하여 주행 안전성과 편

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이다. ▨ 

I. 서 론 

ASV(Advanced Safety Vehicle; 첨단안전차량)

는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각종 지능

형 안전기술을 차량에 적용하여 운전자의 주행 안전

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인공지능형 안전차량이다. 

차량의 핵심 모듈 및 시스템의 지능화와 도로-차량 

운영기술의 연계를 통해 안전도 향상과 사고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기계공학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자동차에 전자, 제어공학을 접목하여 주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이다[1]. 

ASV 의 핵심기술로는 ‘차량추돌 경보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보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차량추돌 경

보시스템은 전후방 차간거리 감지 레이더로 앞차와 

뒷차의 거리를 감지하여 추돌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차선 이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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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은 차선 이탈 감지카메라로 자동차의 주행차선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차선 이탈이 예

상되면 경보음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2]. 

등장배경으로는 첫째, 매년 증가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위험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안전성 개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보

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40%에 이르고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편익을 우선해 오던 자동차 

기술이 요즘엔 보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둘째, 세계적으로 보행자 안전장치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자동차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가는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행자 친화형 자동차 개발

을 의무화해 안전 기준에 미달하면 판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자동차의 안전 관련 기술은 에어백, 안전벨트 등 사고 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동형 안전시스템 위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 안전에 있어서도 미리 사고

를 피하는 능동형 기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널리 장착되고 있는 ABS(Anti-

lock Braking System)나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동차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하여 전자적인 제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ASV 가 

최근 부각되고 있다. 

특성으로 첫째, ASV 는 자동차 자체 내부에 물리적 제어가 아닌 첨단 전기ㆍ전자 제어기술
 

<자료>: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KATRI), “텔레매틱스와 자동차안전,” 2005. 9. 

(그림 1) ASV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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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목되어 안정성과 주행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형 자동차의 핵심요소 기능을 하고 있다. 지능형 

자동차는 차량 지능화와 차량 정보화에 관계되는 첨단안전차량(ASV), 자동도로시스템(Automated 

Highway System: AHS), 차량정보통신시스템(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VICS), 운전자정보시스템(Driver Information System: DIS)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GPS 등 외부 통신 인프라와 연결되어 정보검색, 네비게이션, 엔

터테인먼트 등 소위 텔레매틱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자동

차이다.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은 차량충돌 방지 레이더를 비롯한 ACC(Adaptive Cruise Control: 지

능형 순항제어) 시스템 등 ASV 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선진국은 기본적인 ASV 기능을 

갖춘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일본이 ASV 의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다

양한 차종에 ACC(지능형 순항제어), LKS(Lane Keeping System: 차선유지보조), 

APS(Automatic Parking System: 자동주차보조) 등을 장착하고 있다. ASV는 미국의 GM, 포

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빅3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요

타, 닛산, 혼다 등의 일본차와 벤츠, BMW, 아우디 등의 유럽차가 ASV 기능을 장착하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유럽은 ACC(지능형 순항제어)와 UWS(전후방감지) 위주의 제품을 구성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의 초기단계로 UWS, Rear Monitoring 등 초기의 ASV 

시스템이 주종을 형성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ASV의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추진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기대효과 및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ASV의 기술 동향 

1. 개요 

ASV기술은 차량과 외부와의 정보교환을 통한 안전 경고/제어 분야, 차량의 지능 제어 분야

로 구분된다. AFS(Advanced Front-lighting System: 배광가변전조)는 커브 및 교차로에서 차

량 진행 방향과 연동시켜 전조등의 조사각을 조절하는 장치이고, APS(자동주차보조)는 주차를 

자동으로 수행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장치이다. 

현재 국제 표준이 진행중인 시스템으로는 ACC, FVCWS(Forward Vehicle Collision Warning 

System ), LDWS(Lane Depature Warning System), SOWS(Side Obstacle W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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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WS(Traffic Impediment Warning System), MALSO(Maneuvering Aids for Low Speed 

Operation) 등이 있다. 

2. 차량제어 기술 

차선변경결정시스템(Lane Change Decision Aid System: LCDAS)은 근본적으로 후방 및 측

면차량의 충돌 가능성과 동일 차선을 운행하던 후방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주차량(subject vehicle)은 심의대상에 관한 현안시스템을 갖춘 차량이고, 

목표차량(target vehicle)은 후방적용지역 내의 뒤로부터 주차량의 폐쇄된 차량이나 이웃지역의 

한 지점에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차량추돌경보시스템은 전후방 차간거리 감지 레이더로 앞차와 뒷차와의 거리를 감지하여 추

돌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다. 

충돌경보회피시스템은 전ㆍ 후ㆍ측방의 차량이나 장애물을 감지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

우에는 운전자에게 경보를 제공하고, 충돌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자동적으로 충돌을 회피하거

나 충돌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차선 이탈경보시스템(LDWS)은 무의식중에 자기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여 주변 차량이나 도

로주변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차선 이탈 감지카메라로 자동차의 주

행차선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가 차선 이탈이 예상되면 경보음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이다. LDWS는 차선 이탈을 인식하고 경고를 하거나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차선 이탈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백선(우측차선)을 인식하는 센서(CCD카메라)나 차량 상태를 감

지하는 센서(방향지시등, 스위치, 브레이크 스위치, 조항각 센서, 차속 센서, 각속도 센서 등)를 

이용하여 차선의 이탈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한다. 차선 이탈을 경고하는 기능으로서는 통상 

주행 시에도 차선과의 위치관계를 HUD(Head-Up-Display)에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 운전자

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는 상태로 백선에 가까워질 경우에 소리나 음성으로 경고하는 방

법이 사용된다.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경고를 해도 운전자가 원래의 주행 노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경우에 자동 조향에 의하여 자기차량을 차선의 중앙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이 사

용된다. 

전방충돌회피보조시스템(Forward Collision Avoidance Assistance System: FCAAS)은 운

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이나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의 차량, 보행자 및 그 

외의 장해물과의 충돌사고를 줄일 수 있다. 카메라나 레이더 등의 센서에 의해 전방의 장해물 

및 그 장해물과 자차와의 거리, 상대속도 등을 검출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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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경고하고, 또 운전자의 회피조작이 부적절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브

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장해물의 종류나 기수, 명암 등의 환경에 의해 카메라나 레이더 등의 센서

가 정상적으로 검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비나 눈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이

거나 장해물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우에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전방충돌회피보

조시스템을 작동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다.  

ACC는 자동차가 정속을 기준으로 주행중 센서를 활용하여 감지하는 도로상황에 대한 실시

간 정보를 자동차의 전자제어부(Electric Control Unit: ECU)로 연결하여 매 순간 안전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자동으로 취한 후, 다시 정속주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첨단 

자동차 주행용 안전장치이다. 자동차 운행중 센서를 통해 감지한 상황을 인식하여 충돌경고, 에

어백 발사, 차선 변경, 감속후 감속 등 주행상황에 맞는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 안전과 운행 쾌적

성을 추구하는 미래형 자동차 안전산업 기술전반을 말한다. 고속, 저속, 정지 등 다양한 주행조

건에서 전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시스템으로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전방차량과의 거리를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차량주행의 안전성과 운전자의 편의성, 도

로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주변의 시설물, 혹은 주위 차량과의 통신 교환이 

없이 차량 자체만을 자동화 지능화만으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가 가능한 시

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3]. 

3. 센서ㆍ액츄애이터 기술 

차량 거리검지 장치는 선행차와의 차간거리를 측정하여 일정 이상으로 근접하였을 경우에는 

음성 등으로 경보하고 위험성이 증대되면 자동제동장치를 작동시킴으로써 전방 부주의 운전 등

에 의한 전방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주행환경검지, 추돌위험검지, 추돌위험경고, 

차량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주행환경검지는 전방차량을 검지하는 방법으로는 밀리미터 레이더, 레이저 레이더와 CCD카

메라를 병용하여 차량과 차량의 거리 및 상대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레이저 레

이더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빔 스캔방식으로, CCD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2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3 차원적으로 화상인식을 하여 추돌 위험성을 계측한다. 추돌위험경고는 추

돌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법으로 차간거리를 HUD 와 기타 표시장치에 표시하거나 

표시등, 음성 등으로 회피조작을 재촉하기 위한 경고를 사용한다. 차량제어는 추ㆍ충돌을 긴급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자동 제동장치가 있는데, 추돌방지를 위한 긴급수단으로써 차량을 자동 정

지시키기 위해 제동제어 액츄애이터와 서보 스로틀 액츄애이터가 필요하다. 제동제어 액츄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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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ABS 액츄애이터를 응용한 것으로 가압원인 모터펌프, 마스터 실린더와 경로를 단속하는 

메인 컷 밸브 및 유압제어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ASV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주변상황과 운전자 의식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각종 센

서가 이용된다. 현재의 센서 및 제어기술로 볼 때 인간과 같은 수주의 추량 주변상황을 인식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복합센서를 적용하여 각각 센서의 장단점을 적용 또는 보완한다. 휠 속

도 센서는 바퀴의 속도를 감지하여 ABS ECU(Electrical Control Unit)에 전달하는데, 이 센서는 

ABS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센서로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형발전기의 원

리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전압 및 전폭을 이용해 바퀴의 속도를 감지한다. 

ASV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센서는 레이더와 비전센서를 들 수 있는데 레이저 레이더는 차량

간 거리검지를 위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센서로 밀리미터 레이더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

하나 환경변화에 따른 특성변화가 약점이다. 밀리미터 레이더 기술은 군사용으로 이용된 것으로 

1990년부터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민수용 특히 차량용으로 적용하기 시작되었다. 적용 주파수

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76~77GHz, 일본에서는 60GHz를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일본에

서도 76~7GHzrk 될 가능성이 크다. ASV에 사용되는 CCD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광역카메라와 

원거리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망원카메라 등이 적용되는데 광역카메라는 도로 굴곡이 최소 

50m 미만인 영상을 포착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의 카메라를 혼용함으로서 5~20m 를 인식할 

수 있다.  

신호교차로 딜레마구간 경고시스템(In-Vehicle Dilemma Zone Warning System: DZWS)은 

신호제어기의 신호변경 정보를 DSRC를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 내 단말기에 전달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딜레마구간에서의 의사결정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내경고시스템이다. 

구성요소로는 신호제어기, 노변안테나, 차내장치 등이 있다[4]. 

4. 지능제어 기술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현재의 도로교통시스템에 비해 안전성, 원활성, 쾌적

성 및 친환경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진보한 시스템이다. 도로와 차량 등 기존 교통의 구성요소

에 첨단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교통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통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과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교통부

문의 정보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ITS의 구성은 유료도로 톨게이트(TG)의 정체 해소 및 자동요금지불(cashless)에 의한 운전

자의 편리성 향상, 관리비용 절감 등을 꾀하기 위해 유료도로 등의 톨게이트에서 일단 정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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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요금지불이 가능한 자동요금수수시스템(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 ETCS), 운전자의 부담경감과 안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주행지원시스템(Advanced 

Cruise-Assist Highway System: AHS)을 비롯해 도로 주행차들간의 통신시스템, 센서, 그리고 

광섬유 네트워크 등 필요한 시설이 설치하여 다양한 ITS 서비스 전개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웨

이를 실현한다[5]. 

III. ASV의 국내외 개발 현황 

1. 일본 

일본은 ASV 의 기술개발과 생산 능력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데 다양한 차종에 ACC(지능

형 순항제어), LKS(차선유지보조), APS(자동주차보조) 등을 장착하고 있다. 도요타의 Majesta, 

Estima, Harrier 등에는 LKS, ACC, PCS(Pre Crash Safety; 충돌예방안전), AFS(배광가변전조) 

등이, 닛산의 President, Cima, Primera 등에는 ACC, LKS, PCS, AFS 등이, 혼다의 Odyssey, 

Accoed, Inspire 등에는 ACC, LKS(차선유지보조), PCS, AFS 등이, 미쓰비시의 Grands, 

Pajero 등에는 LDWS(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차선 이탈경보), ACC, APS, FRMS 

(Front Rear Monitoring System: 전후방모니터링시스템) 등이, 쓰바루의 Legacy에는 LDWS, 

ACC, PCS 등이 장착되고 있다[6]. 

일본정부의 ASV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자동차 안전성의 지능화를 위해 국토교

통성, 전문가, 자동차업체로 구성된 ASV 추진검토회를 통해 ASV 개발을 추진하였다. 지금까지 

커브경보장치, 차선유지 지원장치, 졸음경보장치, 차간거리 자동유지 주행장치 등의 기술이 실용

화 되었으며, 제3기의 계획이 종료하는 2005년에는 통합시스템을 탑재한 ASV의 실용화를 목

<표 1> 일본의 ASV 추진계획 

구분 제1기 제2기 제3기 

실시기간 1991~1995 1996~2000 2001~2005 

목적 기술적 가능성 검증 실용화를 위한 정비 
기술개발의 계속, 보급촉진의 

실행 

검토 차종 승용차 모든 차종 모든 차종 

검토대상 기술 자동차 단독 
자동차 단독, 도로 인프라와의 

연대 
자동차 단독, 타 차량과의 연대, 
도로 인프라와의 연대 

검토 항목 
개발목표 설정, 사고 절감 효과

의 검증 
기본이념 정리, 개발지침 등 
설정, 사고 절감 효과의 검증 

차세대 기술개발, 보급촉진,  
인프라 연대기술 개발 

<자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능형자동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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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고 있다. ASV 는 업계 실차적용 기술로 발전했는데 도요타의 Radar Cruise Control 

with Brake Control, Lane Keeping Assist, Pre-Crash Safety System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상용시스템으로 1995 년 미쓰비시 자동차의 PDC(Preview Distance Control: 사전거리제어), 

1998년 도요타의 PAS, 2000년 미쓰비시의 LDWS, 2001년 닛산의 LKS 등의 시스템이 상용

화되었다[7]. 

도요타는 일본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업체로 ASV 기능으로 LKS, ACC, PCS, AFS를 개

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Stop-and-Go 기능구현을 위한 도요타의 Rada-Based ACC 는 브레이

크 작동으로 운전자의 관여와는 무관하게 위험한 stop-and-go 교통체증으로부터 운전자를 구

제하는 rada-based automotive cruise control system을 2004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차

량 전방에 대해 속도 0mph에서 19mph까지 조정을 하는데, 차량전방에서 시스템에 의해 오디

오와 영상과 같은 알람에 대한 반응에 운전자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천천히 정지시키

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교통흐름을 따라 전방으로 차량을 다시 작동시키지 않는다. 도요타

는 2005년 9월 아이치박람회에서 운행되는 관람객 운송용 무인주행 버스에 차량간 통신에 의

해 안전거리 및 속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장착하였다[8]. 

혼다는 ASV기능으로 ACC, LKS, PCS, AFS를 개발하여 장착하였다. 2005년 9월 차량끼

리 통신을 통해 위치 정보를 파악해 정면 충돌 및 운전자 시야 사각 지대에서의 충돌을 사전에 

막는 자동차를 개발해 공개하였다. 산ㆍ관ㆍ학 협동 프로젝트인 ‘ASV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이 자동차는 다른 차의 위치 및 속도 등 정보를 무선으로 교환하고 한번에 최대 120대, 약 200m

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혼다ASV-3’는 고속도로의 요금소에 설치된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과 

같은 5.8MHz 대 주파수 대역 통신기기를 탑재하였는데, 자동차 상호간 통신을 통해 신호가 없

는 교차로에서 합류해 들어오는 자동차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커브길을 달려오는 반대편 차량

의 존재를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다. 탑재된 컴퓨터가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적으로 

액셀레이터 페달을 진동시키거나 핸들을 무겁게 해 운전자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9]. 

닛산은 ASV 기능으로 ACC, LKS, PCS, AFS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닛산은 자동차와 

그 외 차종을 ACC 시스템과 다른 부품이 포함된 automotive safety 시스템들과 함께 제작, 판

매하고 있다. 2004 년에 운전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저속구동 조건에서의 

ACC 시스템 개발을 발표하였다. 최근에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미니 사용차량 분야와 풀사이즈 

분야에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알티마, 맥시마 세단, 350Z 스포츠카, 무라마 SUV, Quest 미니

밴, 패스파인더 SUV, 인피니티 135I 세단, 인피니티 G35 세단과 쿠페, 인피니티 FX35 SUV가 

포함되었다. 2004년에는 인피니티가 자동차가 지정차선으로부터 이탈시 운전자에게 경보를 주



●  포커스 

- 9 - 

는 LDWS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속도 센서, 소형 카메라, 알람과 지시계 등에 탑재되어 운전자

가 회전할 때 이 시스템이 차선변경 조절단위를 업데이트하고, 운전자는 매뉴얼 취소 버튼을 눌

러 LDW 시스템을 끄는데, 인피니티 M45 와 인피니티 FX SUV 에 장착되었다. 또 주변 차량, 

보행자, 신호등, 차선 등을 스스로 감지하며 자동운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동경대학과 프

로세서 기술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0]. 

2. 미국 

ASV는 미국의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빅3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미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도요타, 혼다 등의 일본차와 벤츠, BMW, 아우디 등의 유럽차가 고급차종에 ASV 기

능 등을 장착하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11].  

GM은 캐딜락 XLR 내에 ACC 기술인 델파이의 Forewarn을 GM 캐딜락 XRL에 통합하였

는데 이 기술은 편안함과 스트레스 없는 운전환경을 제공한다. Forewarn AA 기술은 전방감시 

레이더 센서를 포함하고, 이 센서는 자동차 앞 범퍼에 설치하며 100m 이상의 전방차의 거리와 

속도 측정하고, 교통에 따른 속도제어를 한다.  

2002년 포드자동차는 재규어 XKR에 ACC 시스템을 탑재하였고, Rostra Precision 화학은 

Globl Cruise Conrol 시스템을 탑재했는데 완전 프로그램이 가능한 cruise control 시스템(10

개 프로그래밍 스위치)이다.  

3. 유럽 

유럽은 ACC와 UWS(전후방감지시스템) 위주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 BMW는 6시리즈에 

UWS, ACC, FRMS를 장착하고, 5시리즈에는 UWS을 장착하였다. 벤츠는 M Class에 UWS, 

FRMS를 장착하였고, 피아트는 Stilo 에 UWS를 장착하였다. 재규어는 XJ 모델에 UWS, ACC

를 장착하였고, 폭스바겐은 Passat모델에 UWS를 장착하였다[11]. 

자동차 메이커들과 전자부품사들, 그리고 유럽의 연구소들에 의해 시작된 RadarNet 프로젝

트에서는 자동차의 진보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하여 승용차와 트럭의 안전성, 운전자 및 승

객, 보행자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안전 관련 응용 분야 

즉, collision avoidance, urban collusion warning, stop-and-go feature, parking assistance, 

airbag precrash warning에 주목하고 있다.  

2001년 840만 유로가 투입되는 Dense Traffic 프로젝트가 시작했는데, ‘stop-and-go’ ACC

와 주행차량의 차선으로 옆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는 forward-looking radar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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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렴하게 생산성 있는 bulk ACC 시스템으로 만드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DAF Trucks N.V., EDAS Deutschland GmbH의 microwave division, ERA Technology Ltd., 

Groeneveld Groep B.V., 그리고 United Microwave Semiconductors S.A.S가 참여하고 있다. 

forward looking radar 시스템을 포함하며 7개의 빔 안테나와 multi-channel Rf 트랜시버를 갖

<표 2> 해외의 ASV 관련 기술개발 현황 

국가 업 종 메이커명 내 용 

미국 자동차업체 GM 캐딜락 Seville, 캐딜락 XRL에 ACC 장착 

독일 〃 메르세데스 벤츠 UWS, ACC, Pre-Safe를 개발해 E-Class, S-Class 등에 장착 

독일 〃 BMW UWS, RMS, ACC 개발해 7시리즈, 5시리즈 장착   

독일 〃 아우디 UWS, AFS, ACC 개발해 A8에 장착 

독ㆍ미 〃 다임러 크라이슬러 Dodge Ram 1500에 ACC 장착 

독일 〃 포르셰 Carrera에 ACC 장착 

독일 〃 폭스바겐 UWS 개발하여 Passat모델에 장착 

영국 〃 랜드로버 Range Rover, LR3에 ACC 장착 

영국 〃 재규어 UWS, ACC 개발해 XJR, XKR에 장착 

스웨덴 〃 볼보 BLid Spot Information System(BLIS) 출시 

이태리 〃 피아트 UWS 개발하여 Stilo모델에 장착 

일본 〃 도요타 LKS, UWS, ACC, PCS, AFS을 개발하여 Lexus 등에 장착 

일본 〃 닛산 UWS, ACC, LDWS, RMS을 인피니티 모델에 장착 

일본 〃 혼다 ACC, LKS, PCS, AFS을 개발하여 Odyssey, Accord에 장착 

일본 ″ 미쓰비시 LDWS, ACC, APS, FRMA 개발해 Grands, Pajero에 장착 

일본 ″ 쓰바루 LDWS, ACC, PCS개발하여 Legacy모델에 장착 

일본 자동차부품 덴소 센싱시스템, Lane-Keeping Assist, Free Crash Safety 개발 

일본 ″ 아이신 Parking Assist System, 지능형 자동차시스템부품 등 개발 

미국 ″ 델파이 진보된 cruise control인 Forewarn을  GM 캐딜락XRL 장착  

미국 〃 TRW Automotive 트럭 및 승용차용 ACC시스템 개발 

미국 〃 Eaton VORAD Tech ACC 시스템 개발 

벨기에 〃 WABCO ACC 등을 포함한 차량제어시스템 개발 

독일 〃 Continental Temic ACC 개발 

독일 〃 Bosch 엔진과 브레이크를 자동제어하는 2세대ACC 개발 

독일 〃 
Siemens VDO 
Automotive 

ACC, 운전자 보조시스템, 차량충돌경보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을 개발 

독일 〃 A.D.C GmbH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및 ACC 개발 

독일 〃 Visteon Corporation 차량충돌방지시스템, ACC 개발 

프랑스 〃 Autocruise 차량용 전방충돌방지 레이더용 77GHz ACC 출시 

프랑스  Valco ACC 개발 

<자료>: 각사의 홈페이지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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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복잡한 고속도로에서의 stop-and-go 기능과 주행차선에 끼어드는 자동차의 조기발견을 

위해 향상된 angular view가 요구된다. 

벤츠가 2001 년 출시한 Distronic Adaptive Cruise Control 은 S-Class 세단과 CL-Class 

차량 구매자에게 옵션을 제공한다. distronic adaptive cruise control은 선행차량으로부터 운전

자 지정을 유지하기 위해 레이더 센서를 이용한다. cruise control 은 최대 감속효력을 20%로 

정하고, 선행차량과의 결정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큰 감속 효력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

게 경보하기 위해 계기판에 빨간 삼각형이 나타나게 했는데, 차량과 선행 자동차의 거리는 속도

계의 pictogram 을 통해 표시된다. 또 차간거리 제어장치에 대한 밀리미터파 레이터 기술을 적

용한 디스트로닉 시스템(DTR)을 S클래스 옵션으로 실용화 하였다. 2005년 10월 출시된 S클

래스에 적용된 추돌방지시스템은 일종의 레이더방위시스템으로 앞부분에 있는 레이더를 통해 

차 앞쪽에 사고로 차가 서 있다든지, 상대 차와의 거리가 위험범위 내로 좁혀질 경우 경고음을 

내주고, 운전자가 경고음을 듣고도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멈춘다.  

폭스바겐이 제공하는 TRW의 Adaptive Cruise Contro는 고객을 위하여 Paeton의 옵션으

로 TRW의 ACC을 주문하였다. Cruise control detect와 150m까지의 근접 선행 차량의 감지

와 그에 따른 차량의 속도를 선행차량으로부터의 속도와 거리를 운전자가 지정하여 차량을 감속/

가속하여 조절한다. 시스템이 on 상태일때는 운전자가 속도/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스템은 끊임없

이 조절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모든 기후조건에서 효과적인 기능이 용이하도록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 있다.  

4. 한국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ASV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

재 자동차업계와 만도 등의 전문 부품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적용 분야를 모색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ABS, 텔레매틱스 등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의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이

용한 서비스 실현이 용이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선행기술 확보 차원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

다. 특히 ACC 등의 핵심요소인 CCD 센서나 밀리미터파 레이더, 통합 ECU 등은 핵심 부품의 

설계 및 신뢰성 확보 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국내에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의 초기단계로 UWS, 

Rear Monitoring 등 초기의 ASV 시스템이 주종을 형성하고 있다.  

ETRI 에서는 차량 전방 충돌방지 레이더 센서용 77GHz MMIC와 송수신 모듈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차량에 탑재하여 시험중이고, MMIC와 모듈 및 신호처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을 통한 국내 자체 기술 확보에 관련 기업들과 공조하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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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에쿠스에 UWS, AFS, RMS를 장착하고, 다이너내스티 모델에 UWS를 장착하였다. 

AVHS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차간거리 제어시스템, 자율주행, 차선 이탈 경보ㆍ방지시스템, 지

능형 속도제한 시스템 등 4 개 요소 기술로 나누어 개발중이다. 차간거리시스템에는 자동차에 

장착된 레이더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 주는 지능형 크루즈컨트롤 시

스템과 서행제어시스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차선이탈방지시스템, 차량변경

제어 기술, 장애물 회피제어 기술 등을 이용하여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주행경로

를 선택, 자율주행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군집주행기술은 여러 대의 차량이 짧은 간격을 유지

하면서 고속주행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 인프라 및 차간통신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기아차는 오피러스 모델에 UWS, AFS 를 장착하였다. 2006 년 5 월 선보인 뉴 오피러스의 

전후방 사각 감시 카메라는 차량 앞뒤 사각지역의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해 주는데, 전후방 센서 

‘경보음’이 영상으로 발전하였고, 보행자 사고를 방지한다.  

대우자동차는 센서 및 제어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지능형 차량 분야, IT

기반 기술을 차량에 접목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주행정보 분야, 21세

기 환경정책에 대응하는 환경친화차량 분야 등 모두 3가지를 e카 핵심요소로 상정하고 연구개

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ASV 분야는 첨단안전차량ㆍ운전지원차량ㆍ자율주행차량 등의 카테고리

로 구분해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방 충돌 경보 및 회피시스템,’ ‘사각지대 장애물 

경보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운전지원차량 분야에서는 최근 선진국에서 선보인 바 있는 

‘지능형 순항제어시스템’을 국내 교통환경에 맞게 개발하고 있다. 지능형 순항제어시스템(ACC)

은 차량이 운행되는 교통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험차량을 제작,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을 진행중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7 시리즈에 UWS 등을 장착하였고, 쌍용차는 체어맨에 UWS 와 

RMS(Remote Monitoring System; 원격감시시스템)을 장착하였다. 2006년 6월 15일 출시한 

‘2007년형 뉴체어맨’에 졸음운전이나 부주의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차선이탈 경고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시속 60km 이상 달리다가 갑자기 좌우 차량에 가까워지면 경보음이 울리는데, 

탑승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까지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상용차량에 적용하는 차선 이탈경보, 레이더, 시스템 ECU, EMS/EBS, 경

보장치 및 HMI(Human Machine Interface) 장치를 개발중이다. ASV 개발품목으로 초음파 센

서, 차선이탈경보, 시스템 ECU, 전동안전벨트, Combo 센서, 보조제동등, 후방카메라, 사각지역

감시카메라, 전방카메라, 조향 액츄에이터, 레이더 등을 개발하고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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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대효과 및 시사점 

1. 기대효과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첫째, ASV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ASV 장착 고급차 수출증대로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선진국에서 제품화되고 있는 ASV시

스템을 국산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로 ASV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현재 ASV 시장의 

성장은 전세계적으로 괄목할만한 정도이며, 이 추세로 보아 수 년 내에 저가 자동차에 보급형 

옵션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상용화 성공시 창출되는 시장은 막대하며, 세계

에서 반도체와 자동차의 일류국가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가 모두 지능

형으로 대체되는 시기와 첨단화 추세, 관련 기술의 장착 비율에 따라 향후 시장규모는 기하급수

<표 3> 국내의 ASV 관련 기술개발 현황 

업 체 개발 동향 

현대자동차 

- 남양연구소와 일본기술연구소에서 공동개발한 e-Car 기반의 컨셉카 ‘HIC(High-technology 
Intelligence Coupe)’를 개발중 
- 어라운드모니터시스템, 나이트비전, 지능형 쿠르즈콘트롤 및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리어인포매이션
시스템 등 e-Car 기술 적용 
- 에쿠스 모델에 UWS, AFS, RMS를 적용하고 다이너내스티모델에 UWS 적용 

기아자동차 -오피러스 모델에 UWS, AFS를 장착 

GM대우차 

- 첨단안전차량, 운전지원차량, 자율주행차량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중 
- 시장출시를 목표로 ‘전방충돌경보 및 회피시스템,’ ‘사각지대 장해물 경보시스템’ 등을 개발중 
- 자율추진차량의 기반기술인 종방향 및 회방향 감지기술, 입력된 각종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기술 등
의 센서 애플리케이션 기술 위주로 선행연구를 진행 

르노삼성차 - SM7모델에 UWS, RMS 장착 

쌍용자동차 - 체어맨 모델에 UWS, RMS 장착 

만도 
- 자동차의 거동상태를 감지하여 자동 제어하는 ECU 및 센서 개발 추진 
- ‘전자식 주행안전장치’의 독자 모델 개발을 위하여 제어 알고리즘 및 하드웨어 개발, 기본제어 로직
의 구성체계 연구를 진행  

현대모비스 

- ASV 개발품목으로 초음파센서, 차선이탈경보, 시스템ECU, 전동안전벨트, Combo센서, 보조제동
등, 후방카메라, 사각지역감시카메라, 전방카메라, 조향 액츄에이터, 레이더 등을 개발 
- 자동차내 A/V기기 및 에어콘 등을 운전자의 음성명령으로 컨트롤하는 ‘음성인식 전자정보시스템’
을 2004년 개발 
- 자동차의 전선길이 및 중량, 부품수를 20% 절감할 수 있는 ‘자동차 전장 통합 모듈’ 개발 진행 
-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 정보센터, 운전자를 하나로 통합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운전자 정보시
스템’ 개발 진행 

센싱테크 
- Gunn Diode를 이용하여 NRD Guide 기술로 자동차레이더 개발 
- Scanning 방식의 안테나 및 편파회로(전파 polarization회로), Narrow beam의 전파 등 NRD 기술
을 통해 개발 

<자료>: 한국산업은행 KDB테크노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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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기술개발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 및 부품 수출,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완성차업계의 차

량생산 단가 경쟁력 제고, 모듈의 수출 가능성 등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기록할 전망이다. 

Global Industry Analysts의 보고서(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ACC 장착대수는 2010년 2,080만 대로 예상되어 1대당 가격을 1,000 달러로 추정하면 시장

이 20조 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ASV의 제어시스템, 순

항장치, 현가장치 등 요소기술부문의 국내 시장은 2006년 최소 200억 원, 2008년에는 1,000

억 원 오는 2012년에는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3]. 

기술적 기대효과로는 첫째, ASV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차 전장부문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전반의 기술력 제고, 한국형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지능형 자동차의 

상용화 기술은 도입기 후반 단계로 볼 수 있으며, ECU, 센서 등 핵심부품 기술의 확보가 절대적

으로 부족한 국내 지능형 자동차 기술 분야는 높은 생산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취

약한 상황이다. ASV, AHS 구현에 필요한 감지센서 및 통합 BCU 설계, 제어 알고리즘 면에서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5% 수준으로 낙후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IT 기반 기술을 중심으

로 ASV 기술 등 핵심 미래기술 개발을 통한 각종 편의장치와 환경ㆍ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제품

의 차별화 및 고급차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기술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차량 전장화 기술개발

을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자동차와 IT 기술 결합으로 인한 융ㆍ복합 부품기술 발전으로 미래기술 선점 및 유관

산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반도체기술과 자동차기술의 결합, IT산업과 전통산

업의 결합, 국책연구기관과 자동차업체간 연계를 통해 개별기업 주도의 폐쇄형 R&D 구조에서 

개방형 R&D구조로 전환할 수 있고, ASV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표 4> ASV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항 목 긍정적 영향 정량적분석 및 예측 

경제적 파급효과 

- 수입대체효과 
- 부품수출증대 
-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 모듈의 수출 가능 
- 완성차업계의 차량생산 단가 경쟁력 제고 

- 수입의 90% 이상 대체 
- 타 산업에 30% 이상 파급효과 예상

기술적 파급효과 

- 산업전반에 기술력 제고 
- 한국형 기술개발 
- 기술기반산업 육성 
- 차량 전장화 기술개발 가속화 

- 기술료 80% 이상 절감 
- 국내기술 보호 

사회적 파급효과 - ASV 개발에 따른 교통사고 감축 - 

<자료>: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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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대효과로는 첫째, ASV 기술 개발을 통하여 자동차 충돌 및 추돌 예방으로 인명, 

재산 손실 및 물류비용 감축할 수 있다. ASV 기술을 개발하여 자동차에 적용함으로서 교통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감축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형 첨단 안전차량으로 운전자의 주행안전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시사점 

첫째, 법ㆍ제도 정비로 국내 자동차 관련 법ㆍ제도가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유럽 등에선 안전 연비 환경 전파 등에 관련한 자동차 인증을 교통부 한 곳에서 해줘 

편하지만, 국내에에서는 인증도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정통부 등 4개 기관에서 일일이 받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관련 법 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점점 낮아지는 무역장벽과 더불

어 높아지는 수입 자동차업계의 ASV 도입 허용 압력이 강화되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주파

수 기술기준을 비롯한 충돌방지 및 ASV 관련 제반 기술수준과 법규를 제정ㆍ정비하여 자동차 

안전 관련 수용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ㆍ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로 우리나라는 기존의 강점인 생산과 제품개발 및 부

품부문을 혁신하고 편의장치 및 안전ㆍ환경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른 기초연구 및 원

천기술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국제 표준화 활동 및 선진국업체와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데, 

신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자동차 개발에서 기초기술 확보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한 세계 표준화와 

시장 장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ㆍ관ㆍ연ㆍ학의 긴밀한 유대 및 협조를 통해 ASV 관련 기술 

및 부품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별 독자개발보다는 협력이 효과적인데, 현재 업체별로 ASV 기술개발을 독자적으

로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비용감축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연구기관 및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업체 등의 협력 및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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